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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2

자생적 예술마을

문래동은 1930년대 군소 방직공장이 들어서자 일본인들에게 계옥정이라 불리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명의 유래는 글이 왔다 해서 문래동이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실을 짓는 ‘물레’에서 
변형되었다는 쪽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당시 문래동 동쪽에 굵직한 방직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문래는 철공소 밀집 지역이었고 1970년대에는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호황기를 맞았다. 90년대 말부터는 중국산 부품이 밀려오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가 늘어났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작업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비어있는 
철공소를 찾아 문래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 무엇보다도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기에 
철강골목은 점차 젊은 예술인들로 채워졌다. 녹이 슨 철강소 옆에 예술가의 공방과 레트로 감성의 
카페가 들어서면서 문래는 과거와 현재가 재미있게 배합되기 시작했다. 철강산업이 분산되며 지는 
해가 될 줄 알았던 문래동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문래역 일대는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조형물이나 전시품, 다양한 컨셉의 카페와 식당들이 존재한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숨은 작품 찾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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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래는 철공소 밀집 지역이었고 1970년대에는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호황기를 맞았다. 90년대 말부터는 중국산 
부품이 밀려오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가 늘어났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코스 거리            2 2.0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MULLAE

문래창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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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문래근린공원
최초의 근대식 집합주택단지

영단 주택단지

골목은 살아있다.

문래 철강골목
기계금속장인들과 예술인이 함께 이뤄진 공간

문래창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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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근린공원은 1986년에 개장한 도심 숲을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은 여러 차례 변신을 거듭한 
결과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 놀이터와 유아 숲 체험장 등을 갖추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과거 문래동에 굵직한 방직회사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문래동 지명의 
유래는 ‘물레’에서 변형된 걸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듯 공원 중앙에는 요즘 좀체 보기 어려운 물레 
조형물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일제는 이 땅에 식민 통치를 위한 주요 시설을 세웠고, 1941년 7월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했다. 
주택단지는 계획적으로 건립되었는데 갑(20평), 을(15평), 병(10평), 정(8평), 무(6평)의 5개 단위로 
나뉘었다. 갑과 을형은 일본인 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작은 평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대를 원칙으로 사용되었다. 영단 주택단지는 광복 후 가정집이나 철제상으로 쓰이다가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전해 오면서 현재의 문래 철강골목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영등포 서쪽으로 소규모 철공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철공소 밀집 지역을 이뤘다. 
철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다닐 만큼 호경기를 맞았지만 90년대 말 중국산 물품이 
들어오고, 산업이 기계화되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들이 늘어나게 됐다. 쇳가루만 남기고 차갑게 
변해버린 철공소 지역에 다시금 사람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작업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빈 철공소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예술인들의 공방과 오래된 
철강소의 색다른 조합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발걸음 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문래창작촌이 형성되었는데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전통 예술,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가들도 철공소 공간에 작업실을 얻었다. 철강소 골목은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법한 으슥한 건물들이 이어진다. 낯선 금속 냄새와 쇳소리가 들리는 철공소 골목을 
익숙한 듯 오가는 이들은 이곳에 터를 잡은 예술인들. 누렇게 녹이 슨 철공소 대문은 화려한 
색감의 벽화로 재탄생해 방문자의 시선을 빼앗는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1
Ⓣ 02-2670-375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1길 / 143길 / 145길 일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4가 일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3가 일대




